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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 Mun-gun. 2020. 12. 27. Topic-based Analysis of Current 
Research on Korean Vocabulary and its Applications to Korean 
Classrooms in Kore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7. 151-173. This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research 
on Korean vocabulary and to synthesize the findings based on 
main points of vocabulary research. With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various articles from four major journals 
published in Korea. A total of 30 vocabulary-related articles in 
the journals published after 2000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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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teaching and learning; 
assess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language skill. 
And this study show that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among these 
domains. There were conflicting results of the effects of using 
implicit and explicit approaches to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There is also a dire need for teachers to develop 
students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Various factors affecting 
students' vocabulary competence are examined for effective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Considering the current trend 
of various views in language teaching more balanced vocabulary 
research in terms of topic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Sever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Korean vocabulary, vocabulary education, topic-based analysis, 
research analysis, words, synthesis, lexical approach

1. 서론

한국어 어휘 교육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본다면 

20세기 초반의 언어 교육의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

에는 독해중심과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

떤 어휘들을 가지고 각 단계별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

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과의 의

사소통을 위한 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학습자의 양산에는 

이러한 문헙과 어휘를 강조한 접근법은 읽고 쓰는 기능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시와 더불어 청화식 교수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청화식 교수법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지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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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가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문법 어휘 교육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유형들을 지도하면서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문형을 내재화

하면 자연스럽게 어휘가 습득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또한 과도한 

어휘 학습은 초기 단계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언어의 

문법과 음운 체계를 익히는 것이 습관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언어교육의 목표 달성에 방해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래서 기존의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 교육 관련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청화식교수법에 대해 Decarrico(2001)의 연구에

서는 언어학자들은 1970년대 초기까지는 어휘 중심이 아니라 통사

론, 음운론 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휘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아무래도 부족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부터 어휘 교육

에 관련 연구는 외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 방면에서 관심을 가지

고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Decarrico(2001)는 언어를 구사할 때 

유창성이 강조되고, 유창성 향상의 주요 역할을 하는 어휘 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Lewis(1993)연구에서 

어휘 중심 교수법은 어휘와 문법을 각기 다른 분야로 보지 않으며, 

모든 어휘는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어군을 

습득함으로써 문법 능력이 자연적으로 함께 갖추어진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어휘 관련 연구를 통해 어휘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언어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Read 2000; 

Carter & McCarthy 1998; Coady & Huckin 1997). 

Nation(2001)은 어휘를 습득하여 안다는 것은 형태 및 의미를 

알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읽기 

및 듣기를 통하여 익히는 어휘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사용에 대한 

경험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다. Vermeer(1992)

는 어휘를 습득하는 것이 대상 언어 이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준

다고 하였으며, McCarthy(1990)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문법 능

력이나 발음 수준이 높다고 해도 다양한 범위의 의미를 표현하는 

용어가 없이는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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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려면 학습자는 풍부

한 어휘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어휘 문맥을 활용하여 어떤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

하고 있다. 외국어 학습자 관점에서 유창성의 의미를 용이하게 하

는 전달 능력으로 바라볼 때, 문법적 정확성보다는 어휘의 적절성

과 정확성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어 학습자가 자

신에 관한 의사표현을 전달할 때는 풍부한 어휘지식이 문법지식에 

비해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Laufer 1997). 

현재 동향은 어휘 관련 범위를 분석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어휘를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모국어 외의 다른 언어

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어휘 연구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사실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어휘 관련 학습 및 교수 및 교재 

개발 등 관련 연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주제별 분석

에 따른 한국어 어휘교육에 관한 재조명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향

후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관련 KCI1)등재 국내학술논문을 대상

으로 한국어 어휘 관련 기존 연구들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선정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은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원문) 및 참고문헌을 DB화하여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2020년 12월 기준: KCI등재 2,345, KCI등재후보 302, 기타 학술
지 3,172, 학회 3,896, 대학부설연구소 5,743, 일반기관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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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KCI 등재학술지(이하 등재학술지)2) 한국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기타 학술지(한국어교육연구 등)로 구분

하였다.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기존 논문들 중 2000년대 이후에 연

구된 어휘 관련 주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등재학

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 한국어 단어, 한국어 어휘가 포함된 것으

로 어휘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만 분석대상으로 삼았

다. 본 연구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3) 를 통해 한국어 어휘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검

색하였으며, 국내학술지 논문 주제어 분류에서 위 키워드들로 검색

한 결과 중에서 한국어어휘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언급

한 학술지에 게재된 3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2.2. 연구 분석 방법

한국어 어휘 연구의 주제별 분석 기준은 교수학습 측면 및 상이

한 언어 기능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Nation(2003)의 어휘 학습 교수법 4가지 원칙인 의미 중심 입력에

서 배우기, 의도적인 언어 중심 학습, 의미 중심 출력에서 배우기, 

유창성 발전학습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기

준에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으며, 각 주제별 분류기준과 각 

기준의 하위기준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2) 등재학술지 용어의 정의는 KCI 학술지 구분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기
존 논문의 대한 용어는 RISS의 용어사용에 따른 국내학술논문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3)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는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며 구독하는 학술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http://www.riss.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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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주제별 분류기준과 하위기준>

분류기준 하위기준

어휘 교수학습 측면

-명시적 접근/암시적 접근

-학습적 전략

-어휘학습 영향 요인

다른 언어 기능과의 

관계 측면
-듣기/읽기/말하기/쓰기

3. 연구의 결과

3.1.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측면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측면 관련 논문으로 24편(88%)으로 분석 

영역 두 가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영역은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크게 명시적 접근 및 암시적 접근과 학습 전략, 

그리고 어휘 학습의 영향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휘 교육의 보편적인 시각은 두 가지로서 어휘 교수와 학습 전

략, 즉 명시적인(explicit)접근 및 맥락을 통한 암시적인

(implicit)접근을 들 수 있다. 먼저 명시적 어휘 교수학습은 계획

적, 의도적, 직접적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

고 암시적 어휘 교수학습은 비계획적, 간접적, 우연적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두 가지 시각의 효과적인 측면을 최

대한 부합하는 절충적 어휘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가 상호보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명시적인 접근법에 관한 연구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신성철 외(2020)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계승어 학습

자가 한국어를 작문할 시에 명확하지 않은 문법적 지식과 구어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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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어체로의 전환 등으로 특정한 언어학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대

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이 제기되어 왔다. 그 중 소유격 ‘–의’가 

처소격 정태 조사인 ‘–에’로 대체되거나 처소격 정태 조사 ‘–

에’와 처소격 동태 조사‘–에서’의 쓰임이 대체되는 경우가 부각

되고 있다. 이러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지와 명시

적 접근(explicit instruction)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습득이 향상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이해영(2015)는 화용 교육에서도 문법 교육과 마찬가지로 명시

적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목표어 언어 환경에의 노출

이든 자연스러운 습득이든 암시적 교수법에 비해 명시적 교수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재 및 교실 교육에서 명

시적 교수가 적용 여부를 두고 교재가 명시적 기법을 포함하고 있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기관에서 최근 개발된 교재를 분석하였

다. 

전은주(2020)의 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거절 발화에 나타

난 명시적 불손 표현을 살펴보면, 상대 대상자에 대한 체면 손상과 

관련된 강도가 비교적 높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화자의 인

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함께 상대방과의 친근한 관계를 형성 유지

하는데 방해 요소로 다가오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의 거절 표현 분야 중 명시적인 불손 표현이 고급 수준에 해당되는 

학습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위의 연구들에서 명시적 접근에 관한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대상과 환경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휘 학습방법이 요구된다. 즉 단

어 어휘 목록 활용은 단어에 대한 단순한 정의적 의미뿐만 아니라 

관련 단어와 정보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목표어의 

어휘체계를 익히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암시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는 이민우(2018)은 학문목

적 한국어교육에서는 명시적 및 정의적 어휘 교수법을 사용하지 않

더라도 문맥적 추론 및 배경적 지식 활성화를 유도하는 학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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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

는 기능이다. 도입 단계에서 특히 어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

라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같은 차이

를 통해 효과적인 어휘 학습을 위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다. 암

시적인 방법은 어휘를 별도 조직화하여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속적

인 어휘 습득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발전을 보여주었다. 배경지식

을 활용하여 어휘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인지시켜 

주었다.

앞에서 살펴본 명시적, 암시적 이 두 접근법을 다룬 절충형 접

근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유경 외(2020)의 연

구는 한국어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사용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국립국어원의 학습자 말뭉치에서 이동 동사 

‘오다’의 용례를 정련하여 총 3,263개의 용례를 확보하였다. 분

석 결과에 따라 초급 단계에서는 37개 의미 중 17개의 의미가 사용

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기본 의미의 비중이 63.74%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급, 중급, 고급단계에서 살펴본 의미 유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게 되면 ‘오

다’의 의미 사용 범위가 확장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숙달도

가 확장된 의미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학자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오다’의 의미 유형은 구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의미에서 높은 추상성의 방향으로 확대된다. 셋째, 

단계별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언어 학습의 각 요소들이 어휘 

의미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 빈도수가 높은 확장 의미들은 명시적 및 암시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들이 그 의미에 익숙해지도록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이유경 외 2020). 

위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교수자들이 특정 어휘 접근을 어떤 

하나로 선택하기보다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단계 수준에 적합한 어



조문군 159

휘 제시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명시적 및 암시적 방법의 사용을 절충적으로 진행해야 바람직하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학습전략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어휘 능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전략을 제시하여 한국어 교수자들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전략을 

전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학습전략 연구 방면에서 먼저 신수련 외(2017)는 한국어 관용

어 처리와 학습전략의 상관성 연구에서 행동반응과 어휘학습전략을 

기반으로 총 37명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연구대상이 되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연어와 반투명 관용어 및 불투명 관용어에 대한 

어휘 판별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다. 수행과정에서 나타낸 행동 반

응과 수행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한 어휘 학습 전략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총 37명의 실험 대상자들은 외국인유학생들로 국내

의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들이 대상이었다. 이 연구의 가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어/반투명 및 관용어/불투명 관용어의 순으로 

정확도가 높고 반응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용

어 교육을 위해 분석적 능력 및 담화 맥락을 동시에 제시하는 교육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용어

의 의미를 유추하면서 세부적이고 다각적 사고를 촉진하기 때문이

다. 

조희영(2020)은 다문화 초등학생용 표준 한국어 교재의 어휘 학

습 전략의 분석 결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1~2학년 교

재에서 17개가 추출되었으며, 3~4학년 교재에서는 19개, 5~6학년 

교재는 18개의 어휘학습 전략이 나타났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의미

발견 전략이 22개이며, 기억강화 전략이 32개로 의미발견 전략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교재에서 새로운 어휘의 학

습보다 기 학습한 어휘의 장기적인 기억을 위한 교육 내용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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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림(2020)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 이상의 대학생 학

습자를 대상으로 발표하기와 회상하여 말하기 과제에 따른 구어 어

휘 다양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표하기와 회상하여 말하

기 과제에 따른 상위 집단의 어휘 학습 전략 사용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과제에 따라서 어휘가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다. 이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략과 습득하고 있는 책략 

및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책략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얻

었다.

이민우(2018)의 연구에서 어휘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는 의미 관계를 활용하여 인위적이고 조직화된 제시보다는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제어에 접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어휘 학습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방식은 어휘 난이도와 상관

없이 학습 효과를 가져왔으며, 어휘 학습의 능력에 따라 내용의 이

해도에도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전략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게 되는 원인 분석을 통해 적

절한 해결방안 제시의 후속연구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세 번째, 어휘학습 영향 요인은 학습자의 내적인 변인과 교수 

및 학습활동의 변인, 교재 및 환경 변인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내적 변인 요소는 개인적 성향, 모국어 

학습 영향, 어휘 습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인지작용을 고찰한 연

구들은 한국어 학습자의 내적변인의 영향이 어휘학습에 어떻게 미

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홍종명(2014)은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에서 공교육 현장으로 편입되어 새로운 환경의 한국

어 학습자 구성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자기결정

성 동기에 관한 유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사

회에 진출했을 때 한국어 구사능력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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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설명됨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유림(2015)의 연구에서는 이해어휘 측정, 표현어휘 측정을 통

해 이해어휘와 표현어휘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이해어휘

와 표현어휘의 차이 및 이해어휘와 표현어휘의 변인 그리고 어휘 

표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해어휘 측정 도

구와 표현어휘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해어휘와 표현어휘의 차이에서는 그 비율을 비록 수치화할 수 있

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해어휘가 표현어휘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김영주 외(2018)는 용언 어절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모어 화자

및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용언 어절 재인에서 어휘 관련 변인들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용언 어절 재인 시에 한국어를 

모어로 화자의 경우에는 심성어휘집 내에 전체 용언 어절이 저장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김보경(2020)은 중급 단계 한국어학습자들은 

초급과 고급 수준의 중간 단계이므로 학습자들이 고급 단계 문장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해당된다. 이 연구는 

한국어 관련기관에서 한국어 중급단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학습한 기능어휘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 사용으로 전환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말하기 시험에 해당하는 인터뷰 분석을 하였다. 비

교 결과로는 기능어휘 사용 면에서 3급과 4급의 말하기 수준에는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연구들은 용언의 어절 판단 과제를 활용하여 모어 화자 및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용언의 어절 재인에서 어휘 변인에 관한 분

석을 한 연구이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급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 학습한 기능어휘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기 시

험을 인터뷰 분석한 것이다. 두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어 학습

자 성향을 보면 학습 방법 및 선호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한국어 학습자 성향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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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을 주장하였다. 

유문영(2018)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연어 오류에 적지 않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어 학습과 교육이 오류를 예방

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어 오류 중에서 

81%는 조사의 오류로 나타났으며, 연어 구성 어휘 오류는 19%로 낮

게 나타났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가 원어민처럼 문맥

에 맞는 어휘 선택의 중요성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관

련이 있음으로 이에 따른 연어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유문영(2018)의 연구 결과는 학습자 말뭉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사용 오류 양상의 전반을 제시하였

다. 또한 학습 단계별, 통사별, 오류 원인별의 오류 양상까지 제시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육 현실 전반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

다. 아울러 어휘학습 영향 요인 중에 교재 및 환경 변인 연구는 일

반적으로 한국어 교재, 교과 외의 매체활용, IT 활용, 그리고 환경

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연구로 분류해볼 수 있다. 

김정운(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에 이주하여 자연 학습 환경에

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통사 발달 과정에 대해 복잡성, 정확

성, 유창성 세 가지 지표 측정을 통해 통사적 흐름에 따라 횡적으

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인지적, 심리적, 사

회적 세 가지 변인이 한국어의 학습 발달 과정에 따라 어떤 차이가 

가져오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교육 기관이 아닌 자

연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자가 학습 한국어 학습자 구성원에서도 

목표어에 대한 명확한 통사 발달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연구 참여

자들의 구어 및 문어의 조합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면서 발

달했다는 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정확성 및 유창성의 발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도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어 교재 방면과 관련된 연구로는 자오항(2019)의 외국인 학

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상명사 중 동의어와 유의어 교육에서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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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목 제시 연구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유사성을 공유하는 

유의어를 함께 다루어야 하며, 상이성을 공유하는 다의어와 반의어

를 함께 다루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강현화(2014)는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학습

량과 교재 수준에 대한 타당성과 연계성을 양적인 분석법으로 평가

하였다. 숙달도별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1급~6급의 교재

에 노출되어 있는 주요 한국어교육 관련기관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교재에 나타난 어휘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주로 양적 분석

에 초점을 두었으며, 숙달도별 선정 어휘량을 추정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어휘 교육적 관점에서도 숙달도별로 

고려해야 할 어휘군 등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어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참고할 교수요목은 한국어 

유의어 관련 추상명사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접근

하여 어휘를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

국어교육 관련기관에서 강조되었던 음성언어 즉 말하기 비중을 한

국어 교재에서 강화의 필요성이다. 

교과 과정 외의 학습자료 활용 등에 대한 연구는 어떤 한 주제

에 집중적인 연구는 미흡하지만, 각종 매체를 활용한 어휘 지도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지현(2007)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 경향을 알 수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읽기 텍스

트를 활용하여 어휘 주석 접근 형태로 분석하였다. 세부화한 입력 

수정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입력 제공을 통하여 어휘에 

대한 주의 집중 지도 방법으로 어휘 학습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분

석하였다. 이 연구는 어휘 주석을 통한 접근 방식이 어휘의 난이도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어 독해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 또한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도 이러한 어휘 지도의 중요

함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였다. 강현화 외(2019)는 한국어 교육 관

련 어휘 교재 개발 연구에서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어휘 교수·

학습 교재 개발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방대한 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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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를 교재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고자 하

였다. 

한국어 학습의 효과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등에 흥미 

있는 소재를 제공해주면 지속적으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

여가 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복수언어교재

개발은 새로운 외국어 어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담없이 어

휘 습득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앞의 연구와는 상반

되는 경우이지만 한한사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문맥적 어휘

습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컴퓨터 활용 연구 방면은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고, 인터넷 서

비스의 활용도가 높은 소형 단말기와 휴대전화의 편리성과 신속함

이 확대되면서 어휘 학습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한 멀티미디어 학습

과제 구현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형민 외(2020)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전반, 연구의 대상, 

연구의 주제에 대한 범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그간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웹 기반 한국어교육 연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동

향은 한국어교육 연구분야에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대의 변화

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웹을 기반 

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연구의 지평확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등급

의 일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이다. 이에 따른 한국어교육 연구의 내용이나 주제도 한정되어 있

다는 점은 한국어 학습 대상자의 단계별에 따른 특성화된 연구도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아름(2020)은 학습 매체로서 새

롭게 대두되고 있는 모바일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활용 한국어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

로 한국어 유의어 변별 모바일 사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자료

로서 분석하였다. 모바일 환경에서 한국어 동영상 교수자료 개발 

원리를 한국어능력시험(TOPICK)의 이해 영역 학습 관련 동영상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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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한상미 외(2014)의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나날이 빠른 성장세로 발전하고 있는 휴대용 모바일 

산업 서비스 확대에 따라 어휘학습에 이러한 모바일 프로그램을 활

용하는 등의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노정

은 외(2020)의 연구는 언어 교육의 교수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대면 수업 방식과 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인

식 분석을 위해 H대학교 한국어과정 이해종사자인 유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오프라인 방식에

서는 학생들과의 라포형성, 즉각적이고 신속한 질의응답, 상호작용 

등을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대면 방식

에서는 어휘를 비롯한 문법 관련 학습 내용 제공의 교수법의 효과

성을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는 한국어 관련 매체의 활용과 더불어 현장의 한국어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을 상기시켜 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인한 온라인 교육인 비대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체제 등이 

형성되었다. 비대면 수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보았을 때, 온라

인에서도 한국어 학습 관련 친화적인 교실환경 형성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상에서의 친화적 교실 환경은 한

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어휘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전반

에 따른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될 수 있도

록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친화적인 교실환경의 제공은 동기유

발, 흥미도 등 정의적인 요인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향후 한국어 관련 전반적인 교육 측면에서 

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관한 후속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상이한 언어 기능과의 관계 측면

한국어 어휘 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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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4가지 기능인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었다. 어휘 교육도 마찬가지 언어 기능 수업

의 일부분으로 치부하였으나, 최근 상이한 언어 기능을 활용한 어

휘 교수·학습으로 습득할 수 있는 쌍방향 효과에 대한 연구도 6편

(12%)을 들 수 있다. 

먼저 듣기 영역에서 살펴보면 오해리(2018)는 중국 소재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 관련학과 재학 중인 1학년 27명을 대상으로 SPSS 23

의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접근 방법으로 한국어 어휘 

지식 및 듣기 이해능력의 상관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서 

한국어 어휘 지식의 세 가지 하위 구성 요소는 모두 듣기 이해능력

과 연관성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한국어 어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어휘 지식에 관한 양적, 질적인 분석을 모

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두 번째, 읽기 영역에서 주재환

(2018)은 어휘의 수준별 조정을 한국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한국어 

읽기 이해도 정도 비교를 통하여 원문 텍스트 및 어휘의 난이도를 

다르게 수정한 텍스트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이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조사 결과 어휘 조정이 한국어 읽기 이해

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현진(2020)

은 한국어 초급 대상 학습자들이 음독(oral reading), 묵독(silent 

reading) 학습 시에 독해력(reading comprehension)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는 한국어 초급 대상 학습자

들을 위한 읽기 학습의 교실 활동(classroom performance)에서 음

독이 묵독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소리내어 읽어

주는 한국어 학습 활동은 어휘력 능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 김충실 외(2015)의 연구는 국내 상호 최적성 이론의 선행 

연구를 재조명하고 그 한계와 말하기 교육에서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로 상호 최적성 이론의 발전 배경 및 특징에 따른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채윤미 외(2020)는 한국어 학습자의 장르별 쓰기 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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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연구로 텍스트의 장르 관련 교육에 관한 연구 기반 초석 마

련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어 모어 학습자의 실

제 텍스트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이다. 진대연(2006)은 한국어 쓰

기 능력에서 구성요소로서의 어휘에 관한 학습자의 언어사용에 관

한 다양한 객관화된 정보를 얻기 위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에

서 어휘량이 많을수록 어휘밀도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 중 일본어권과 중국어

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수학습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의 쓰기 시험과 채점기준 진술에 활용하는 방

법 등을 모색하였다. 

어휘 지도 방법과 관련하여 어휘를 독립적으로 지도한다면 학습

자가 주의를 어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 그리고 

어휘를 문맥 상황 내에서 가르치면 의미와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어

휘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앞의 연구들은 후자의 

입장에서 효용성을 검증한 연구이며, 읽기 기능과 어휘교육이 상호

보완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어 학습활동으로 

음운을 소리내어 읽기로서 한국어교재의 강독은 어휘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어휘책략과 어휘상을 익히면 한국

어 독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네 

가지 기능과 어휘교육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연구는 읽기 기능에 주

로 집중되어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 및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학습활동은 음운과 어휘를 연결

하는 활동이 시작점이 되므로 상호보완적인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휘 기억 학습에서는 쓰기 과제에 어휘를 활용하는 학습을 

지향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학습에서  표

현 언어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에 전자우편, 연어 등을 활용한 쓰기 과제는 보편화하기 

좋은 연구이다. 최근 듣기 및 말하기 기능에서 어휘와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의 수가 부족한 편이라 학



168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7집

습자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후속연구의 지평확대가 기대된다. 

4. 결론 및 제언

한국어 어휘 교육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기능인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는 뿌리와도 같아서 어휘력의 바탕 없이는 실제에 있어

서 의사소통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제2언어 교육학자들 또한 

충분한 어휘력이 갖추지 못할 시에는 이미 습득한 구조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ivers 1983). 이러한 기존 연구를 근간으로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어휘 교수 학습 관련 연구에 관한 주제

별로 살펴보았다. 주제별 연구에 대한 동향을 통해 한국어 어휘 교

육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어휘 교육과 관련한 주제별 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어휘제시 방법에서 명시적인 방법 및 암시적인 방법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 절충적인 한국어 어휘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다

수 있었다. 한국어 어휘 교육 교수자는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한국어 어휘 지도 시에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어휘 제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전략과 관련된 

어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에 따른 

어휘 학습 전략의 사용과 어휘력 사이에 의미가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수자는 우선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어 어휘 교육 개발로 연계되

어야 하며,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수 방안이 요구된

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교수 지도 방안 안에서 어휘 실

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들의의 내적 변인과 교수 및 학습활동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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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 어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교수자는 

학생들의 어휘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의 한계는 먼저 연구 분석 대상이 30편의 논문으로 한

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 관련 국내학술지 논문을 많이 다

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 분석 방법에서 교수학습 측면

과 다른 언어 기능과의 관계 측면으로만 분류하여 평가측면 등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어 어휘 연구 주제별 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

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어 어휘 교육과 관련된 최근 연구를 주제별로 분석하여 제공하였으

며, 이 연구가 한국어 어휘 교육 관련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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